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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메프‧티몬 사태 관련 
전문가 및 업계 긴급 간담회 열려

-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현황 점검 및 전문가‧업계 의견 수렴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8.8(목) 위메프‧티몬 사태 

관련 유통학회 등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금번 

사태가 다른 e커머스 업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

개선을 위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.

    * 전문가 간담회 : 8.8(목) 10:00, 유통학회(학회장: 세종대 이동일 교수), 산업연구원 
등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전문가 참석

      업 계 간담회 : 8.8(목) 13:30, 지마켓, 쿠팡, 11번가, 네이버, SSG닷컴, 카카오, 
롯데쇼핑, 온라인쇼핑협회, 인터넷기업협회, 대한상의 등 참석 

  산업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주요 e커머스 업계의 거래 증감, 정산지연 

여부 등을 점검하고, 금번 사태가 e커머스 업계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지 

않도록 재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판매대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

당부하였다.

   아울러, 8.7(수)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｢티메프 사태 추가대응방안 및 

제도개선 방향｣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.

   금번 간담회를 주재한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“산업부는 전문가 및 

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온라인유통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

노력하는 한편, 금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업계 의견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

협의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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